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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urism resources related to violent death of people have potential to

attract special interest touris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urist motivation

to visit thanatourism site and its impact on tourist satisfaction.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s, five dimensions(i.e., death experience, novelty, specificity,

historicity and remembrance) of thanatourism motivation were derived. Data

were collected from 291 visitors to Jeju Peace Park on May 2009.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five dimensions of thanatourism motivation

were valid and reliabl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among 5 motivations,

death experience and specific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visitor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isitors motivations of

thanatourism sites might b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ourist sites.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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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포스트모던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죽음

을 구성하고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운명의 매력물(fatal attraction)을 창조하게 

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윤리적 도덕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소

로 부상하고 있는 사관광지(死觀光地)를 방문한다. 다시 말해서 사관광지는 역사

적 사건에 의해 아픔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상관없이 타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비적 사색을 하고 일

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한 즐거움과 향수를 경험하고 있다. 예컨

대 죽음이나 재앙에 관련된 장소로서 미국의 그라운드 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본의 히로시마,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박물관 등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목적지이다(서철현, 2009). 국내의 경우 한

국의 판문점, 광주 5.18묘역 등의 장소가 관광객들이 ‘죽음’과 간접접촉을 하며 사

색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

행위가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혹은 그 사건과 관련된 참사현장을 방문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죽음(death)’과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현상을 주목한 선행연구자들은 다크투

어리즘(darktourism)(Foley & Lennon, 1996), 쌔너투어리즘(thanatourism)

(Seaton, 1996), 블랙스팟(black Spot)(Rojek, 1993) 등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대상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Seaton(1996)은 ‘죽음’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는 특별한 동기가 관광현상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죽음’을 공감하고

자 하는 행동적 요소가 Foley & Lennon(1996)의 다크투어리즘의 현상과 대별

되는 차이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관련된 관광지는 특별한 동

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쌔너투어리즘의 현상이 내재된 곳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잠재력이 

있다(Ashworth, 2004; Seaton & Lennon, 2004; Ashworth & Hartmann,

2005). 이러한 잠재력으로 인해 선행연구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는 이

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Stone, 2005). 또한 다크투어

리즘에서 접근하는 개념과 차별적인 요소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쌔너투어리즘의 현상을 살펴보고 위하여 ‘죽음’과 관련된 관광지를 방

문한 관광객들의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주에는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제주4.3평화 공원이 있다. 이곳은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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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은 대량학살을 가져왔던 4.3 사건을 기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

문한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 즉, 4.3의 기억을 다크투어리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현혜경, 2008), 제주4.3평화공원에 대한 방문동기(장애옥․최병길,

2011), 제주 4.3평화공원에 대한 방문가치(Kang, 2011) 등은 다크투어리즘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재앙지로서 4.3사건의 기억을 사회문화운동으

로 모색하거나 방문객의 동기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서 방문된다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Seaton(1996)의 제기한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방문객의 행동적 성향이 있는 쌔

너투어리즘의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쌔너투어리즘 관광지(thanatourism sites)인 제주 4.3평

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관광명소화 전략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쌔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쌔

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과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쌔너투어리즘의 개념

쌔너투어리즘은 휴양이나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 여행과는 달리, ‘죽음’과 

관련된 장소들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Seaton, 1996).

서철현(2007)은 쌔너투어리즘을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神)이라 불리우는 

타나토스(thanatos)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으로 어두운 과거가 있는 장소나 죽음

과 관련된 곳을 순례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했다.

Seaton(1996)는 Feley & Lenon(1996)1)이 정의한 다크투어리즘의 현상과 

대별되는 요소로서 ‘죽음’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점을 

쌔너투어리즘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특징으로서 ‘죽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행

동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쌔너투어리즘의 강한 성향은 ‘죽음’과 관련된 것

을 추구하거나 매료되어 고대 지하묘지 등을 방문하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1) Feley & Lenon(1996)은 ｢죽음과 재앙의 매력성(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크투어리즘이란 현실적이고 상업화로 인한 죽음 및 재난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것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의 표현 및 소비 현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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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컨대, 전쟁터 테마 투어는 ‘흥미유발’ 요소로서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재앙지(catastrophe sites), 재난지역(disaster), 수용터(internment ground)

등 추모성향이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Seaton & Lennon, 2004: 77). 이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상업 목적으로 관광목적지를 설립한 묘지나 유명인사의 재난장

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Rojek, 1993). 또한 웰다잉(well-dying)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간접체험을 경험하고도 한다(최준식, 2010).

Seaton(1996)는 관광객들이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부가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죽음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죽음의 현장’에서의 사건과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예컨대 전자는 전쟁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며 후자는 묘지나 대참사 장소

를 방문하는 것이 해당된다.

한편 쌔너투어리즘의 현상이 있는 관광지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

어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홀로코스트(holocaust)를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는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auschwitz birkenau)는 1979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 130만명이 방문한 폴란드 최고의 박물관 

명승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Auchwitz-Birkenau, 2009). 노예 지하감옥(salve

dungeons)인 가나의 항금해안에 위치한 성채(forts and castles)는 1979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가나 정부차원에서 성채들을 방문하는 투어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Cheryl, 2007). 원자폭탄으로 7만명 이상의 사망

자가 발생했던 일본 히로시마에 남아있는 유적인 젠바쿠 돔(genbaku dome)은 

197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화를 기념하는 히로시마의 대표 관

광지로 선정되어 있다.

2. 쌔너투어리즘의 동기유형

쌔너투어리즘 방문객들의 동기는 일반 여행의 관광동기와 차별적인 요소가 내

포되어 있다(서철현, 2007; Seaton, 1996; Rojek, 1993). 다시 말해서, 사관

광지라는 특성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Seaton(1996)는 죽음과 관련된 관광 동기에 대한 부여가 다양한 욕구와 목적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는 관광목적지의 속성이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인동기(Yoon & Uysal, 2005)로서, 사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여러 가

지의 요소들에 의해 상호작용 되어 복합적인 동기로서 나타나고 있다(Swarb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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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r 1999: 56). 그러나 Crawshaw & Urry(1997)는 사관광객들이 단순

한 여행체험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관광객과는 차별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Dunkley(2007;69)는 사관광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사관광객들의 목적지 선택 요소로서 순례(pilgrimage), 추모(remembrance), 연

민․공감(compassion & empathy), 삶과 죽음을 공감(contemplation of life

& death), 자아발견(self discovery),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위험 혹은 

스릴 추구(risk or thrill seeking), 실체성(validation), 진실성(authenticity),

상징성(iconic), 호기심(curiosity), 편의시설(convenience) 등 12가지를 제시했다.

사관광지는 ‘죽음’이라는 호기심을 동반한다(Dann, 1995). Walter(1984:

67)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죽음(death as recreation)’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범위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사관광지를 방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잔혹행위(atrocity)가 관광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가치로서 인식

될 수 있으며(Ashworth, 2004: 98), 호기심 대상으로서 사관광지가 선택되어

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Lennon & Foley, 2000; Tarlow, 2005). 이러

한 현상은 알로센트릭(allocentric) 유형으로서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관광객 유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Plog, 1974). 예컨대 런

던감옥에서 구현되는 공포체험 투어는 알로센트릭 유형의 관광이자 사관광의 유형

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Tarlow, 2005). 따라서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동기는 

죽음과 관련된 ‘죽음성’, 호기심을 유발하는 ‘특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관광지는 ‘평화와 자유’를 담은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Tarlow 2005: 48).

사관광객들은 사관광지의 방문을 통해 애국심을 느끼고자 하거나(Sharpley,

2003: 29), 개인의 정체성을 공감하고자 방문하기도 한다(Bruner, 1996).

Ashworth(2004)는 관광객들이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의 욕구로 인하여 개인

과 연관된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서 유산관광(heritage tourism)과 

관련된 사관광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관광지로서 역사적 교훈을 배

우기 위해서 혹은 추모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다(Ashworth 1996: 4; Foley,

Lennon & Maxwell, 1997).

사관광지는 대중매체의 흥미유발 소재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

다(Lennon & Maxwell, 1997; Ashworth, 2004: 98). 다시 말해서 사관광

지의 방문은 모험적 요소를 동반한 여행이며(Bristow & Newman, 2004), 스

릴(thrill)을 추구하거나 즐거움(pleasure)을 느끼기 위해서 방문한다(Dunkley,

2007: 84). Dann & Seaton(2001)의 연구에서는 사관광지에 대해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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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감하는 것과 나이든 세대가 공감하는 사관광지는 다른 관점에서 인식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미디어 환경 즉, 사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영상매체나 콘

텐츠로 인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Seaton & Lennon(2004)은 

젊은 세대들이 유령의 거리나 역사적 전쟁터들을 스토리텔링의 요소로서 받아들이

고 있으며, 사관광지 방문은 교육목적 보다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이 강한 성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옥․최병길(2011)는 제주4.3평화공원 방문동기를 역사성, 위락성,

유대성, 4.3관련성, 매력성 등 5개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위락회피집단, 사회유대

중시집단, 역사가치중시집단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3. 동기와 만족과의 관계

사관광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경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

히 사관광객의 만족은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

객의 만족 정도에 따라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구전효

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ozak & Rimmington, 2000).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은 기대불일치 모델(Oliver, 1980)과 순가 이론

(Oliver & Swan, 1989), 기준 이론(Latour & Peat, 1979), 지각된 성과 모

델(Tse & Wilton, 1988)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나 선호, 평가기

준으로서의 경험이나 적응수준, 서비스 품질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구매 후 

평가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기와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추진동기와 만족과의 관계(서진우․

전인호․유행주, 2005; 김기홍․정웅용․권봉현, 2004), 추진동기와 유인동기 

그리고 관광만족 간의 관계(Yoon & Uysal, 2005; 최병길․변수녀, 2007) 등

이 있다. 서진우(2005)등은 울산을 방문한 관광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

경관 관람, 휴식,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탈출 등 일탈성 요인이 방문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기홍(2004)등은 모험심, 일상탈피, 이벤트참여,

대인관계 등이 관광선택에 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추진동기

에 의해서 방문되고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Yoon &

Uysal(2005)과 최병길․변수녀(2007)는 관광자원, 관광서비스, 관광이벤트, 관

광시설 등 유인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주 4.3평화공원의 목적지 혹은 선택지로서 유인동기로 인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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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Yoon & Uysal(2005)에서 제시했던 유인동기와 만족의 관계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곳인 제주4.3평화공원을 대상으로 쌔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쌔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의 유형을 

제시한 Dunkley(2007), Ashworth(2004), Seaton & Lennon(2004)등 연

구를 토대로 죽음성, 신기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

다. 또한 관광동기와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한 Yoon & Uysal(2005)과 최병길․

변수녀(2007)를 참고하여 쌔너투어러즘의 동기유형과 만족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5개로 설정했다.

[가설 1] 사관광객의 죽음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관광객의 신기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관광객의 특이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관광객의 역사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관광객의 추모성 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관광학연구 제35권 제5호(통권 제91호)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상기 기술한 바대로 사전 문헌

조사가 선행되었으며, 각 구성개념들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재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은 본 연구와 학문영역 특성에 맞게 수정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응답요령 등을 상세히 설

명하고 개별적인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이 조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

단될 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 문항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 알기 쉽게 설명했

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의 수집은 사전에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숙지시킨 조사원 3명이 제주 4.3평화공원 

에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1:1 면

접법(face-to-face interview)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전 개

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조사에 임하였으며, 관람이 완료된 대상자로 한정하였

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했으며 그 중 295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설문작성이 종료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29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의 구성은 방문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쌔너투어리즘의 동기

유형, 만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7문항으

로 구성했다. 동기유형은 죽음성 5문항, 신기성 5문항, 특이성 5문항, 역사성 3문

항, 추모성 2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만족 4문항으로 구성

했다.

설문에 대한 측정은 동기유형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 등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만족하다’ 등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문헌조사가 선행 됐으며, 각 

구성개념들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재정의 했다. 각 구성개념과 측정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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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죽음성(5)
죽음과 관련된 자료 관람, 유물 등을 보거나,

죽음의 현상을 체험을 추구하는 동기

Seaton(1996)

Ashworth(2004)

Seaton &

Lennon(2004)

Dunkley(2007)

신기성(5)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위험이나 

스릴을 간접경험을 추구하는 동기 

특이성(5)
일반적인 곳과 차별적인 경관, 관광시설, 흥밋거리,

문화 등을 추구하는 동기

역사성(3)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유물을 통해 교육활동을 

추구하는 동기

추모성(2)
추모를 위한 곳이나 신성한 곳의 방문을 추구 하는 

동기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

석 등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했다.

IV. 실증분석

1.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66명(57%), ‘여성’ 이 

125명(43%) 등으로 남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115명

(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71명(24.4%), ‘40대’가 61명(21%), ‘50

대 이상’이 44명(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자영

업’이 86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과 ‘기술직’이 각각 31명

(10.7%), ‘공무원’이 30명(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형태를 살펴보면, 여행기간별로는 ‘3박4일’이 112명(38.5%), ‘2박3일’이

상이 92명(31.6%), ‘4박5일’이상이 49명(16.8%), ‘1박2일’이 38명(6.9%)등

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자별로는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라고 응답한 층이 

121명(41.6%)로 가장 많았다. 여행형태는 개별여행이 196명(67.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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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여

166(57.0%)

125(43.0%)

직업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노무직

공무원

자영업

기타

15(5.2%)

31(10.7%)

11(3.8%)

31(10.7%)

28(9.6%)

10(3.4%)

3(1.0%)

2(0.7%)

13(4.5%)

30(10.3%)

117(41.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15(39.5%)

71(24.4%)

61(21.0%)

44(15.1%)

월

소

득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결측치

15(5.2%)

55(18.9%)

54(18.6%)

102(16.2%)

47(6.1%)

18(6.2%)

여행

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이상

38(6.9%)

92(31.6%)

112(38.5%)

49(16.8%) 동

반

자

혼자

부부/연인(남녀 2명)

가족과 함께

두 가족 이상

내가족과 친구와 함께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

단체나 동호인들과 함께

기타

18(6.2%)

29(10.0%)

66(22.7%)

9(3.1%)

23(7.9%)

121(41.6%)

23(7.9%)

2(0.6%)

여행

형태

개별여행

개별여행(여행사)

단체여행(여행사)

단체여행

196(67.4%)

11(3.8%)

28(9.6%)

56(19.2%)

계 291(100%) 계 291(100%)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동기에 대한 항목을 활용해 베리멕스(varimax) 회전법과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죽음성, 신기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 5가

지 요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유값은 각각 3.68, 3.16, 2.64, 2.47, 1.7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설명력은 각각 18.39%, 15.81%, 13.22%, 12.35%,

8.96% 등으로 총 분산설명력은 68.73%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죽음성(.892), 신기성(.819), 특이성(.792), 역사성 

(.832), 추모성(.829) 등으로 나타나 ≥0.6이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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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쌔너투어리즘의 동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도

계수

F1 죽음성

죽음과 관련된 자료 관람을 보기 위해서 .863 .772

3.68
(18.39%)

.892

죽음과 관련된 유물을 보고 싶어서 .842 .723

죽음에 대한 간접경험을 공감하기 위해서 .830 .712

죽음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797 .675

죽음의 실체를 느끼고 싶어서 .763 .698

F2 신기성

예측이 되지 않는 곳이라서 .801 .651

3.16

(15.81%)
.819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742 .584

위험을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738 .689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서 .726 .586

흥미가 있는 곳이라서 .648 .601

F3 특이성

차별적인 경관이 좋아서 .837 .755

2.64

(13.22%)
.792

차별적인 관광지를 경험하기 위해 .809 .745

공원내 볼만한 곳이 많아서 .699 .651

개인적 흥미와 관련된 곳이라서 .549 .543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545 .481

F4 역사성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곳이라서 .902 .852
2.47

(12.35%)
.832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이라서 .828 .765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736 .645

F5 추모성
추모를 하기 위해서 .832 .820 1.79

(8.96%)
.829

신성한 곳이라서 .810 .797

KMO= .818 Chi-Square= 2926.100 sig= .000*** 총분산설명력= 68.73%

***p< 0.01

3.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측정한 만족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여 베리멕스(varimax) 회전법

과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방문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도

계수

만족

역사적 자료에 대해 만족함 .812 .659
1.85
(61.71%)

.684전시된 유물에 대해 만족함 .811 .658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731 .532

KMO= .654 Chi-Square= 147.402 sig= .000 총분산설명력=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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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통성(≤0.4) 낮은 1개(‘시설에 대한 만족 .362) 항목을 제외한 3개 

항목이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고유값은 1.85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

력은 61.7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684 등으로 나타나 ≥

0.6이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쌔너투어리즘의 동기특성을 도출하고 그 현장에서 동기에 따

른 기대이후 나타난 태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죽음성, 신기

성, 특이성, 역사성, 추모성 등 쌔너투어리즘의 동기요인을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만족을 종속변수로 구성해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설 검증 결과는 부분채택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기성과 만족, 역사

성과 만족, 추모성과 만족 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음성

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역사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은 설명력()이 13.9%이고, 다중공선성은 VIF<1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동기특성과 만족과의 관계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분산

설명력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만족

(상수) 2.796 .190 14.718 .000

죽음성 .086 .036 .138 2.363 .019** .881 1.136

신기성 -.058 .041 -.089 -1.410 .160 .752 1.330

특이성 .027 .047 .037 .563 .574 .711 1.406

역사성 .242 .045 .347 5.354 .000*** .718 1.392

추모성 .007 .036 .012 .187 .852 .736 1.359

F값=10.229 =.139 유의확률 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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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죽음’의 현장을 방문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

객의 욕구와 목적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쌔너투

어리즘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관광동기의 유형과 사관광지 방문동

기 유형의 차별적인 요소를 도출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제주지역의 사관광지로서 제주4.3평화공원

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사관광지를 방문하는 동기는 유인동기유형으로서 5개로 요인으로 설명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Dunkley(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Dunkley(2007)가 

제안한 사관광 유인동기는 ‘죽음성’, ‘특이성’, ‘신기성’, ‘추모성’, ‘역사성’ 등 요인으

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자료나 유물을 보거나 현상을 체험하기 위

한 ‘죽음성’, 예측되지 않는 곳이나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위험이나 스릴을 경험하

고자 하는 ‘신기성’, 그리고 차별적인 경관이나 관광시설을 보고자하는 ‘특이성’ 등

이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을 보고자 하는 ‘역사성’과 추

모를 위한 곳으로 설명되는 ‘추모성’ 등이 포함되었다.

유인동기는 관광지에 의해 자극되어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여행하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준다(Dann, 1977). 이는 ‘죽음’과 관련된 곳이라는 사관광지의 방

문욕구는 유인동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4.3평화공원이라는 곳을 방문전 

추구하는 동기는 ‘죽음성’, ‘특이성’, ‘신기성’, ‘추모성’, ‘역사성’ 등이며, 일반관광의 

동기보다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쌔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인 ‘죽음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 Seaton(1996), Ashworth(2004) 등이 의견을 증명하였다. ‘죽음’이란 소

재가 엔터테인먼트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4.3평화공원은 학살현장인 

동시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공감하고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문객들은 ‘죽음’의 현상을 느끼기 위한 욕구를 바탕으로 사관광지를 방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봉은사의 웰다잉(well-dying) 체험교실은 ‘죽음’이라는 테

마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경제, 2006).

셋째, 쌔너투어리즘의 관광동기인 ‘역사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 Tarlow(2005: 28)가 주장한 사관광지의 ‘역사성’으로 인하여 방문한다는 

이유와 유사하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 당시의 기록물들이 있어 역사적 유

물을 관람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교육활동을 위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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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후손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쌔너투어리즘의 ‘신기성’, ‘특이성’, ‘추모성’ 등 요인들은 ‘만족’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방문객이 추구하는 욕구가 현장에서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현장’이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곳, 그리고 위험이나 스

릴을 체험하고자 곳 등 신기성 욕구가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들에게 충족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곳과 차별적인 경관, 관광시설, 흥밋거리, 문화 

등의 특이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모를 위한 곳이나 신성한 곳을 

추구하는 방문객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제주4.3평화공원

은 역사적으로나 추모하는 곳으로나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제주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쌔너투어리즘 관

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성숙시키고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

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짧은 기간에 조사됐다는 점과 제주방문 

관광객이 모집단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관광지의 현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목적지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제(日

帝)의 유적지가 곳곳에 있는 국내의 상황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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